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Wikidata Utilization for Digital Archives

OPEN ACCESS

한상은(Sangeun Han)1, 박희진(Heejin Park)2

E-mail: silver86eun@gmail.com, papermod@hansung.ac.kr

1
제 1저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부교수

논문접수 2022-01-25

최초심사 2022-02-03

게재확정 2022-02-11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구축한 데이터를 공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 자원의 기술
(description) 표준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위키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위키데이터를 적용한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위키데이터 기반의 기록 데이터 개방,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키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최근 데이터 개방, 공유 관련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실제 아카이브 현장에서 위키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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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se Wikidata to increase access to archival resources and see ways 
to share and reuse constructed data. To this end, the status of digital archives locally 
and abroad was identified using the description standard of archival resour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discussed in the archival science field and the research related to 
data management and sharing of digital archiv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ikidata were identified, and cases of digital archives applying Wikidata were investigated. 
The case analysis suggested implications for data sharing and reuse as well as the 
considerations for applying Wikidata to digital arch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services using Wikidata in the actual archive 
field by understanding the recent trends in data open and sharing related technologies 
in constructing digit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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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아카이브는 초창기 아날로그 형태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온라인으

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념에서, 현재는 축적된 디지털 컬렉션과 자원을 데이터화하여 광범위한 공유

와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서비

스 또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자원에 접근, 발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아카이브에 온톨로지, 링크드 데이터 기술 등 시맨

틱 웹 기술을 적용하여 어느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아카이브, 시맨틱 아카이브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무 현장에서는 시맨틱 웹 기술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부족, 인력자원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 등 여러 문제로 구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Hawkins, 2021). 

많은 문화유산 기관에서는 아카이브 데이터의 구축과 운영 관점에서 제기되는 인프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웹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모델인 위키데이터(wikidata)를 

제시하고 있다. 위키데이터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어느 누구나 협력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무료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현대 미술관, 미국 의회 도서관, WorldCat 등 국제적인 문화유산 기관들은 아카이브에 위키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구축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OCLC는 2017년부터 2년 간 대학 연구도서관들과 협력

하여 위키데이터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고, 2019년 IFLA는 위키데이터 워킹그룹 연구를 통해 도서관 데이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카이브의 데이터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Bianchini, Bargioni, & Pellizzari di San 

Girolamo, 2021).

최근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도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식그래프 구축하는 연구가 발

표되었다(박하람, 김학래, 2021). 이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온톨로지 구축 시,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와 수집한 

데이터의 정제 방법으로 위키데이터를 활용하고 아카이브의 데이터 모델링과 일치하는 개체에 대해 위키데이터

에 축적된 속성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 기록관 

영역에서 위키데이터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는   초기의 단계로 위키데이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자원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위키데이터의 구조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위키데이터를 통해 외부 자원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장방안과 실제 

위키데이터를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구축한 데이터를 공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 자원의 기술(description)과 검색과 관련된 국제 표준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기록 기술과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위키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위키데이터를 적용한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위키데이터 기반의 기록 데이터 개방,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키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최근 데이터 개방, 공유 관련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실제 아카이브 현장에서 위키데이터를 활용한 서비

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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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기록 기술이란 기록관에 소장 중인 대량의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록물 관리방법이다.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기술 규칙)에 

따라 서술하여 기록물 검색도구(finding Aids)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국가기록원, 2013). 기록 기술을 

통해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유래된 기원이나 생산자의 관계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기록 기술 표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등장한 것이 바로 국제기록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에서 개발한 보존기록 기술표준인 RiC(Record in Context)이다. RiC은 기록의 출처 개념을 확장하고 

생산, 관리, 배포되는 맥락의 복잡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RiC은 개념 모델(RiC-CM, 

Records in Contexts-Conceptual Model)과 온톨로지(RiC-O, Records in Contexts-Ontologies)로 구성된다. RiC-CM은 기

록 기술에 필요한 개체(entities)와 상호관계(interrelations)를 표현하는 개념 모델로 기존의 기록 표준 ISAD(G), ISDIAH, 

ISAAR(CPF), ISDF를 통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RiC가 처음 소개된 이후, RiC 중심의 기록물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주로 초창기의 RiC 관련 연구들은 새로운 표준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기록물에 RiC-CM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론적 검토가 주를 이루었다(박지영, 2016; 2017; 박선희, 2019; 

신미라, 김익한, 2019). 

위의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RiC-CM의 특징은 기록의 기술 단위에서 기록과 기록 집합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RiC-CM은 기록과 기록 집합이 많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개별 기록의 기술과 기록 집합의 기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다계층 중심이었던 기록 기술에서 다차원 중심으로 기록 기술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다. ISAD(G)는 기록의 상위 계층인 퐁부터 하위 계층의 아이템이나 컴포넌트까지의 계층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RiC은 퐁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단일 다중계층 구조 뿐 아니라, 출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다른 

퐁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의 다른 개체와의 상호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RiC-O은 개념 모형인 RiC-CM을 기계가독형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다. 2019년 12월 RiC-O v0.1이 

발표되면서, RiC-O을 활용하여 온톨로지를 모델링하여 국가기록원(정회명, 이성숙, 2021), 외환위기 아카이브(이

유경, 김학래, 2020) 등 여러 기관과 아카이브의 실제 기록물에 적용해보고 그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례를 통해 RiC-O가 기록을 둘러싼 맥락과 개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

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실제 데이터모델링 시 구조와 어휘의 복잡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RiC-O를 기반으로 기록 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록 분야 외 다른 어휘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어휘 수준의 연계와 상호운용성에 제한이 따른다(이유경, 김학래, 2020). 또한 RiC-O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예시가 없어서, 온톨로지 작성자에 따라 기록맥락 기술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에 관한 판단과 

구성요소의 계층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정회명, 이성숙, 2021).

2.2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 구축과 공개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자원을 데이터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기술 중 하나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라 할 수 있다. LOD는 웹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는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와 오픈 데이터(Open data)가 합쳐진 개념이다. LOD는 웹에 게시되는 데이터에 식별자(URI)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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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정보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연계 데이터로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OD를 활용한 기록학 분야 연구들은 주로 링크드 데이터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방안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링크드 데이터 클라우드를 위한 선행연구로 국가기록원 전거데이

터 세트를 RDF/OWL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쳐 링크드 데이터를 시범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박옥남, 

2012). LOD를 활용한 한국사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연구(윤소영, 2013)와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의 확장을 위한 연구(이정현 외, 2015) 등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목적과 맥락에서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LOD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검토나 실험적 시도에 

그치고 있으며, 2018년에 수행된 국내 기록관의 지능화 기술 현황 연구에서는 실제 기록관의 정보서비스에 LOD

가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자원의 문제 뿐 아니라 LOD 발행을 

위한 메타데이터나 통제어휘, 온톨로지 설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록관의 LOD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기록관에

서 소장 기록물에 대한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온라인 

아카이브 시범 서비스가 제안되었다(김태영 외, 2018).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공공데이터로서 개방, 공유할 수 있는 자원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사학, 예술 아카이브 등 여러 영역에서 아카이브의 소장된 기록 자원의 데이터 셋을 링크드 데이터

로 발행하고 다양한 시각화 도구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하람, 김학래

(2021)는 일본군 위안부 디지털 기록을 연계하기 위한 링크드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록을 

통합하여 지식그래프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국립 극단에서는 2020년 국립극단 연극 디지털 아카이브

의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공연/활동, 인물/단체, 작품, 장소, 공연자료, 학술/보도, 사건, 등장인물 등 공연의 

다양한 영역의 정보가 유기적 관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였다(정주영, 2021). 이 연구들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관련 데이터셋을 링크드 데이터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을 탐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카이브 기록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이성숙, 2020; 정주영, 2021).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누구에게나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go.kr)에

서 국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나라기록물 검색을 위해 OpenAPI

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를 RSS 형식으로 제공하고 질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아카이브, 국립예술 자료원의 한국디지털아카이브, 국립국악원의 국악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

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그림 1>과 같이 문화공공데이터광장(www.culture.go.kr) 또

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같은 오픈데이터포털을 통해 Open API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를 

CSV, JSON_XML, XML, XLSX 등의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서비스에서 재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 품질에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가 구축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개방된 웹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와 통합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요소와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 방식을 검토하는 것들로 데이터 구축

과 운영 단계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 김학래(2021)는 FAIR 데이터 원칙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FAIR 데이터 원칙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Findable), 접근 가능하고(Accessible),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며(Interoperable), 재사용할 수 있는(Reusable) 위한 지침을 말한다.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5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201

데이터에 적용하여 식별자, 내용중심의 메타데이터(F), 데이터 접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A), 데이터 

형식, 어휘(I), 라이선스(R)을 평가 지준으로 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FAIR 기반 평가지표

를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데이터 형식,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를 구축,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광장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 제공 사례

2.3 위키데이터와 기록 기술 프로젝트

2006년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한 이후 위키피디아는 280여 개 언어로 위키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12년 위키미디어 독일 지부(Wikimedia Deutschland)에 의해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를 기계 가독 데이터로 

정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위키데이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Wikidata.org에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사물, 인물, 개념 

항목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위키데이터는 다국어 지식베이스로 위키백과 등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키데이터 인프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되며 모든 콘텐츠는 다른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즉, 위키데이터는 다국어 기반으로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지식저장소로, 전 세계에 공개되는 지식 그래

프를 형성하며 누구나 모든 지식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부식별자 속성을 통해 다른 오픈 

데이터베이스와 웹 자원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위키데이터 저장소는 주로 문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아이템(item, 항목)으로 구성된다. 아이템은 접두사 

Q 다음에 숫자로 구성된 고유한 ID를 통해 식별된다. 위키데이터는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읽고 편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RDF 형식의 데이터로만 입력할 수 있으며, 각 아이템에는 레이블, 설명, 별칭 등을 가진다. 서술

(statements)은 아이템의 세부적인 특성을 설명하며 속성과 값으로 구성된다. 속성 또한 아이템과 같은 형식으로 

접두사 P 다음에 숫자로 구성된 고유한 ID를 가진다. 위키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구성되지만 

실제 이용자를 위해서 레이블을 중심으로 화면에 표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Q497030)인 경우 <그림 2>와 같은 페이지와 정보를 가지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은 속성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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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31)”을 통해 실록(Veritable Records, Q852215)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성을 통해 해당 아이템

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이 속성들의 가운데 여러 값을 가지거나 각주 등 여러 정보를 가지는 속성을 서술묶음이

라고 한다.

<그림 2> 위키데이터 예- 조선왕조실록 

(https://www.wikidata.org/wiki/Q497030)

위키데이터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덤프데이터 다운로드와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Wikidata Query Service)가 있다. 덤프데이터 다운로드의 경우 위키데이터 덤프사이트

(https://dumps.wikimedia.org/wikidatawiki/entities/)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가능

하다.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https://query.wikidata.org/)는 위키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SPARQL을 통해 조회하

고 그 결과를 JSON, TSV, HTML 등의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조회 결과에 

따라 Table, Image Gride, Map, Tree, Timeline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위키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간편하게 반입, 반출할 수 있으며 편집과 수정이 자유롭다. 위키데이터는 

개별 아이템을 따로 생성할 수 있으며 기관 아카이브로부터 데이터 전체를 이관할 수도 있다. 확장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으로 별도의 사용자 조작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Wikibase 소프트웨어와 같이 위키데이터는 아카이브의 자원들을 검색하고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플랫

폼을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도메인 분야의 온톨로지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위키데이터는 직관적이

고 사용하기 쉬운 편집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식별자 생성하여 데이터를 게시할 수 있으며, 바로 사용 

가능한 질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기록 퐁과 컬렉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색, 활용할 수 있는 Archival Description(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ikidata, n.d.).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프로젝트는 기록물의 위키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아카이브 및 문화유산 

컬렉션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록 기술 프로젝트에서

는 다음의 <표 1>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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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활동

기록관 및 문화유산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공공 데이터베이스 목록작성

기록관 및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온톨로지 및 다국어 사전 구현 및 유지관리

기록물 검색도구와 위키데이터간 상호 연결, 기록컬렉션 목록과 위키데이터간 상호 연결

기록관 및 문화유산 컬렉션에 대한 데이터를 위키데이터로 수집 및 데이터 향상

Wikipedia에서 유지관리 목록을 위한 데이터 사용

수집한 데이터를 Wikipedia 및 관련 프로젝트의 정보상자(info boxes)와 리스트에 적용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구축

<표 1> 기술 기록(archival description) 활동

현재는 캐나다,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기록관에서 기록 데이터를 위키데이터 플랫폼

에서 공유하고 서비스하고 있으며, 위키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프로젝트는 참여하고 있는 기록관의 협력 뿐 아니라 다른 도메인과의 협력을 통한 위키데이터 확산을 꾀하고 

있다. 

3. 위키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프로젝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위키데이터 활용 목적, 데이터 연계 방법, 데이터 모델,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캐나다의 

Discover Archives, Canadian Archives of Women in STEM, 독일의 20th Century Press Archives를 선정하였다. 

3.1 간접 연계: 캐나다의 Discover Archives

캐나다 Discover Archives는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를 포함하여 다른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보존 기록들을 중심으로 토론토 대학의 역사 기록물과 관련 정보, 인물, 가족,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이다. 토론토 대학도서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대량의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

기 위해 Wikipedia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해 왔다. 2020년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가 더 쉽게 Discover 

Archives에 접근하고 기록자원을 검색하는 것을 목표로 위키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Discover Archives는 위키데이터 플랫폼에 “archives at” 속성을 추가하여 참여 기관의 설명과 식별 정보를 입력

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접근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archives at” 속성으로 입력되는 위키데이터는 연계된 아카이

브의 기록레코드로 이용자를 안내할 뿐 아니라,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인 wikipedia등의 엔티티에 해당하는 

문서에 연결 되는 사이트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키데이터와 기록 데이터의 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Discover Archives는 해당 기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참여 기관들의 소장 자료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iscover Archives는 위키데이터에 “archives at” 속성을 추가하고 아카이브의 참여 기관들과 기록에 

대한 항목을 우선 생성하였다. “archives at” 속성은 OpenRefine을 사용하여 해당 식별자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키데이터 내에 이미 존재 하는 아이템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새롭게 추가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전거레코드를 입력하는 대신 간단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위키데이터에 추가한 후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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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속성 정보를 입력하였다(Wong & Babcock, 2021). <그림 3>은 Discover Archives의 “archives at” 속성 정보 

추가로 위키데이터가 Urshlar Fraklin의 위키피디아 문서와 연결되고 WikiMedia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도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키데이터를 통해 아카이브의 접근점을 확장하고 관련된 연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기록 검색에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 Discover Archives, 위키데이터, Wikipedia-Ursula Franklin 예

Discover Archives는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위해 대학 도서관 사서와 아카이비스트에게 위키데이터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캐나다 아키비스트들과 위키데이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들과의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

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아카이브의 협력목록을 함께 작성하는 PCC(The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위키데이터 Pilot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3.2 직접 연계: 캐나다의 Canadian Archives of Women in STEM

Canadian Archives of Women in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 and Mathematics)은 캐나다 오타와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LAC, Library and Archives), 국제 여성 엔지니어 및 과학자 네트워

크-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해 구축한 지식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STEM 기록물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을 찾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 퐁(fonds)을 식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검색포털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는 STEM의 아카이브 기록 기술 필드와 위키데이터 속성간의 매핑을 통해 위키데이터의 

다양한 응용서비스와 연동하고 확장시켜, STEM의 캐나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스템의 검색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Lee, Mairelys, & Marnia, 2019; 2020). STEM 포털에서 이용자는 캐나다 전역의 여성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API와 같이 아카이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카이브는 STEM 데이터를 위키데이터에 매핑시킴으로써 위키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와 <그림 5>는 STEM의 아카이브 전거데이터와 매핑 되는 다른 위키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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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보여준다. 이처럼 디지털 아카이브는 위키데이터를 통해 기록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하고 해당 서비스에 의해 데이터 추출 및 필터링을 통한 도표, 그래프 등 시각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기록 자원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 STEM-위키데이터 전거레코드의 예 

(https://www.위키데이터.org/wiki/Q40138)

<그림 5> 위키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시계열 및 지도 기반 시각화 예

3.3 통합과 기여: 독일의 20th Century Press Archives

20세기 언론 아카이브(20th Century Press Archives, 이하 PM20)는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행된 1500개 

이상의 신문을 수집한 대규모의 공공 신문 스크랩 아카이브이다. 이 아카이브는 1908년~2005년까지의 신문을 대상

으로 인물(Persons), 일반 주제와 사건(general subjects and events), 회사(companies), 제품(products)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PM20는 독일 국립 경제 도서관(Deutsche Zentralbibliothek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이하 ZBW)에서 독일연구 재단(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의 지원을 받아 

1960년까지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1949년까지의 2백만 페이지가 넘는 25,000개의 주제 정보를 온라인에서 무료

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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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th Centry Press Archives 홈페이지 메인 화면

(https://pm20.zbw.eu)

ZBW는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들이 겪고 있는 기록 기술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 소모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키데이터를 LOD로 적용하여 기록 자원의 검색과 접근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19

년부터 2021년까지 ZBW는 PM20 메타데이터에 CCO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PM20 데이터를 위키데이터에 통합(데이터 기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ZBW는 위키데이터에 단순히 아카이브

의 기록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Wikimedia 프로젝트, 오픈사이언스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들이 PM20 기록 

자원을 위키데이터를 통해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ZBW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회사 기록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위키데이터에 추가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사진 기록을 접근, 재사용할 수 있도록 

IIIF(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 표준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 공개하였다. 또한 ZBW는 

더 많은 사람들이 PM20의 기록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 기록물에 대해 통합된 메타데이터를 위키데

이터에 공유하고 정적 랜딩 페이지(Static Landing Page)로 제공하였다.

위키데이터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ZBW는 기록 자원에 대한 위키데이터의 Q-id 식별체계를 구축하고 위키

데이터 내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템들과의 맵핑을 위해 Mix-nMatch와 OpenRefine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60명 이상의 위키데이터 이용자가 참여하여 위키데이터의 인물 항목과 PM20 인물 항목을 매칭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그림 7>과 같이 PM20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이브의 기록 자원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위키데이터와 통합된 자원의 경우 검색 결과 상세보기에서 해당 위키데이터 페이지로 이동하여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가 위키데이터로 정보를 검색 시, PM20 아카이브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이용자가 

아카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점을 제공하고 아카이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 PM20와 위키데이터-Gandhi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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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활용 목적은 무엇보다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데이터의 접근 및 

검색을 통한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iscover Archives는 기관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archives at’ 속성을 추가하여 아카이브 내부의 기록 목록과 검색 도구로 연결함으로써 접근점을 확장하여 검색서

비스를 향상시켰다. Canadian Archive of Women in STEM은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와 위키데이터를 매핑함으로

써 위키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ZBW의 PM20 아카이브는 자관의 데이터를 위키데이터와 통합하여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분 Discover Archives Canadian Archive of Women in STEM 20th Century Press Archives

목적 아카이브 접근 및 검색 아카이브 데이터 이용 및 활용 활성화 기록자원의 검색과 접근 향상

연계방법
“archives at”을 통한

간접연계
직접연계 통합과 기여

데이터 모델
사람, 기관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데이터 모델

전거데이터, 기록물 퐁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모델

사람, 기관, 주제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모델

이용 도구 OpenRefine 확인 불가 OpenRefine, Mix-nMatch

Wikiproject 페이지 제공 미제공 제공

융합서비스
Wikidata Query 서비스 

- 단순 쿼리 예시 제공

Wikidata Query 서비스

Timeline, Map 시각화 예시 제공

Wikidata Query 서비스

- 다양한 활용사례 제공

<표 2>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사례 분석

4.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활용방안

4.1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모델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위키데이터의 어휘(vocabulary)를 기록 기술에 적용되고 있는 계층적 관리의 

원칙(다계층 기술의 원칙)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다음 <그림 8>과 같이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록 기술의 ‘기록물퐁(fonds)’ - ‘기록물시리즈(series)’ - ‘기록물철(file)’ - ‘기록물건(item)’ 다계층적 구조를 

중심으로 위키데이터에 나타나는 어휘들 즉, 아이템의 속성을 확인하고 아이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계층과 관계

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그동안의 기록 기술은 다계층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을 정리하며, 계층별로 조직된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정

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기록 기술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보하여 기록관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토록 

하였다. 위키데이터는 아카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록 기술 계층을 각각 객체와 속성, 관계로 정의함으

로써, 기록 데이터와 전체적인 매핑을 통해 데이터를 반입, 반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키데이터의 기록 기술 모델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는 추가적인 온톨로지 설계 없이 

기록 데이터를 위키데이터로 매핑하거나 새롭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계층

구조를 활용해 기록관의 다른 맥락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기존 아카이브의 데이터와 매핑함으로써, 

관련 아카이브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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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모델 

4.2 기대효과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세계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하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유산기관은 메타

데이터를 통해 소장 자원을 기술하지만 이러한 메타데이터나 목록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 내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가 고립되지 않고 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효과적으

로 정보를 이용, 재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키데이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기반 

기록 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위키데이터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위키데이터는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구현하기 어려운 디지

털 아카이브에서 링크드 데이터의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 위키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계가독형으로 생성

하여 다른 저장소로 쉽게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서관 사서, 

박물관 아키비스트들이 쉽게 데이터 공유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다. 링크드 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 발행을 통해 관련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위키데이터는 1300개 이상

의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식별자를 매칭하여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보다 유용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위키데이터를 아카이브의 기록 자원의 전거레코드와 연계하여 검색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전거레코드는 “기록물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단체⋅인물⋅사건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상세기술

하고 다른 전거레코드와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조직화한 레코드”를 말한다(국가기록원, 

2011, 4). 아카이브의 전거레코드는 기록물의 주요 접근점으로 기록 생산자와 같이 변경이 있을 시 효율적 검색을 

위해 신속하고 주기적인 갱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거레코드는 보통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연계시키

는 구조로 개발, 유지되는데, 이를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계한다면 기존의 전거레코드를 확장하고 연계 레코드

를 통해 갱신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위키데이터는 미국 의회, NARA, SNAC(Social Networks and 

Archival Context)의 전거데이터와 연결되어 이용자는 방대한 위키피디아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접근하고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위키데이터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구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많이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emus-Rojas, Mairelys, & Yoo, 2019).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접근과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컬렉션 간의 연계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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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를 비롯한 거대한 위키프로젝트에서 수집되는 위키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입력되어 지식그래프

를 구성하기 용이하며, 구글의 지식그래프의 검색 결과에도 영향을 주어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 데이터를 웹상에 

쉽게 노출함으로써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위키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 형식,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위키데이터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접근가능하며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재사용하기 

위한 지침인 FAIR 원칙을 부합한 거대한 지식베이스(Knowled base)라 할 수 있다. FAIR 데이터 원칙은 디지털 

자원을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침으로 웹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위키데이터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으며 Wikipedia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책, 역사적 

사건, 인물, 지리정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Wikipedia가 텍스트 기반의 

문서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위키데이터는 문서가 아닌 데이터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지식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위키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브의 데이터가 공유, 연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FAIR 원칙

에 따라 데이터의 검색과 인용,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아카이브의 도메인과 커뮤니티의 합의된 메타데이터를 

준수하는 것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3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고려사항

Babcock et al.(2021)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위키데이터를 적용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위키데이터라는 지식공

유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는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키데

이터를 적용하고자 할 때 아카이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 온톨로지 도구, 기록자원 서비스의 윤리적 

및 법적 검토와 함께 기관과 기관이 봉사하는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목표, 표준 등을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위키데이터 사례 분석을 통해 아카이브의 목표에 따라 위키데이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연계방법, 데이터

모델, 도구,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등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위키데이터를 

디지털아카이브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카이브는 기관과 조직의 환경에 따른 고유한 각자의 기록 방침과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개방형 데이터 

환경에서 기록 데이터를 구축함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아카이브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 의의와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위키데이터의 공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는 아카이브의 기술 수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위키플랫

폼을 통해 접근하게 되는 일반 커뮤니티를 위한 기술 수준과 고려할 만한 기술 표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아카이브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을 위한 기술의 특정성 수준도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기록물 기술 표준을 따르고 있지 않는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시, 아카이브 기록 기술 

규칙에 따라 기 구축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쉬운 지,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유산기관 이외에도 전혀 

종류가 다른 데이터세트와의 연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키데이터를 적용할 기준은 무엇인지, 아카이브의 기록 자원과 연결할 외부 데이터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로컬시스템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반입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오픈데이터로 편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실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위키데이터를 아카이브의 데이터 관리와 공유 서비스에 적용하는 실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키데이터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

와 위키데이터를 통해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일괄 방식으로 데이터가 반입, 반출할 때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

였다. 이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기술적 오류와 함께 외부의 전거데이터와 기록물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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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전거데이터의 구조가 상이하여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데이터 연계 시 어느 분야의 전거데

이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결정과 분야별 전거레코드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키데이터 품질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데이터가 구축되므로 지속적으로 변경

되는 데이터, 부정확한 데이터, 악의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로 인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키데이터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영리재단인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으므로 축척된 위키데이터의 

지속가능성과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점을 지닌다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위키데이터는 전 세계 사용자가 협업하여 데이터를 공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오픈 지식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위키데이터를 활용해 양질의 기록 데이터를 확보하고 구조화된 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재생산하고 축적된 아카이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 관점에서, 위키데이터가 가지는 이점은 어느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편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데이터 식별자 생성의 자동화, 데이터 게시 즉시 필요한 데이터간의 조합과 

질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위키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의 연계와 구축에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키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정제(cleaning), 표준화와 같은 엄격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 관리의 장벽을 낮추고 고품질의 

기록 데이터를 관리, 공유, 재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데이터가 가지는 개념적 특징이 실제 아카이브의 데이터 공유와 재사용에서는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 기관을 

선정하여 위키데이터와의 간접적 연계를 통해 아카이브 기록자원의 접근점을 추가하고 직접적인 연계와 통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시각화서비스, 이용자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위키데이터의 어휘를 기록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위키데이터 기술 모델을 제시하고 위키데

이터의 활용방안과 향후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위키데이터는 오픈 플랫폼으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공유될수록 그 효과가 크다.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력

하여 활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때 위키데이터는 거대한 지식베이스로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은 집합적 기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기록의 내용보다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중심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보다 풍부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용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록 

자체 혹은 데이터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에 포함된 다양한 키워드 및 메타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며, 기록물의 내용 정보에 대한 기술이나 메타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도메인이나 학문적 

주제에 국한되었던 기록 자원을 디지털인문학 연구자나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들이 접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공간으로 아카이브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키데이터를 통해서 아카이브의 기록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과 목적의 데이터와 연결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다양한 맥락

을 탐색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와 사례 조사를 통해 위키데이터를 아카이브의 링크드 데이터와 함께 기록 데이터의 

공유와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모델을 실제 기록 데이터

에 시범적용해보고, 위키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검색이 개선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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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기록학 분야 

외 IT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축된 위키데이터의 연계와 통합에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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